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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지초자, 용해로 균열 가동중단
섭씨 1800도 유리물질 300톤 누출 … 노후설비․관리부실이 사고원인

3월31일 오전 10시20분께 경북 구미시 공단동 브라운관 전문 생산기업인 한국전기초자 제3공장에서 용해로

에균열이 발생해 섭씨 1800도 가량의 유리물질(용융글라스) 300여톤이 누출됐다.

고온의 유리물질 누출사고로 작업중이던 인부 1명이 경상을 입었고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되면서 조업차질로 

인한 재산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균열이 발생한 용해로는 높이 15ｍ, 가로 10ｍ, 세로 7ｍ 가량의 사각형으로 사고 당시 640톤 가량의 유리물

질을 수용하고 있었고 균열 지점은 중간 부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흘러내린 유리물질은 지하로 곧바로 떨어졌으나 지하층에는 작업중이던 인부가 없어 다행히 큰 피해로 연결

되지는 않았다.

사고가 나자 소방차 12대와 소방관, 경찰 등 100여명의 인력이 현장에 출동해  5시간여 동안 용해로 주변과 

흘러내린 유리물질에 소방용수를 뿌려 오후 3시께 응급조치를 마무리하고 철수했다.

경찰은 사고가 용해로 노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 한국전기초자의 용해로 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여

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4/04/02>


